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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울시 지하철 객실에 설치된 안내전광판은 현재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국어로 역사와 전동차 내 설치
된 LCD 모니터를 통해 주요 정보나 운행정보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객차 안내 화면이 
운행 정보보다 광고를 더 비중 있게 표시하는 탓에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현재 서울 지하철에 
설치된 안내전광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된 새로운 안내전광판 시안을 제시해 서울시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
는 이용객 10대부터 60대까지 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탑승한 노선마다 화면 디자
인이 달라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안내전광판 통일이 필요하다. 특히 이용객이 각지에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여러 번 환승하므로 안내전광판 디자인은 광고전광판이 아닌 긴급 재난안내나 승하차 정보의 기능을 해야 한다. 
주제어 : 사용성 평가, 서울메트로, 정보디자인, 지하철, 안내전광판

Abstract  Information boards installed in Seoul subway stations are currently in four languages: Korea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Informational announcements are provided to inform the main 
information or operation information through the LCD monitor installed in the train and in Korean.
However, users are confused because the subway guide board screen displays advertisements more 
heavily than driving information As a research method, we grasp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ubway guide board installed on the Seoul subway, and presented an improved new subway guide 
board draf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67 people, ranging from teens to 60s who mainly use 
the Seoul Metro.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creen design is different for each boarding route, so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subway guide board that provides only necessary information. In particular, 
since the user transfers the subway several times in order to move from place to place, the subway 
guide board design should function as an emergency disaster guide or boarding information, not an 
advertising sign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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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서울지하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800만 명에 달한다
[1]. 지하철 객실에 설치된 안내전광판은 현재 한국어·영
어·중국어·일본어 4개 국어로 역사와 전동차 내 설치된 
LCD 모니터를 통해 주요 정보나 운행정보를 알리는 안
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객차 안내 화면
이 운행 정보보다 광고를 더 비중 있게 표시하는 탓에 이
용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탑승한 노
선마다 화면 디자인이 달라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한 안
내전광판 통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
하고자 현재 서울 지하철에 설치된 안내전광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된 새로운 안내전광판 시안을 제
시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 기준으로는 유
니버설 디자인 7대 원칙을 재구성하였으며 도출된 분석에 
따라 안내전광판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지하철 안내전광판을 개선하여 이용객이 더
욱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서울 메트로의 안내전광판 문제점 파악

지하철 안내전광판의 문제는 꾸준히 지속하여 왔다. 
특히 광고 도배로 인한 불편함은 이용객들에게 직접적으
로 피해를 주고 있다. 주로 바쁜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하
는 승객들은 자리 이동이 쉽지 않아 천장이나 내릴 문 위
에 설치된 안내전광판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지하철 광고는 더욱 다양해졌으며 운행 
정보보다 광고를 더 비중 있게 표시하는 탓에 이용객들
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시에는 지하철 운행 정보 표시 화면에 업체나 병
원의 이름이 표시되고 있는 때도 있다. 지하철역 이름을 
광고비 받고 판매하는 '역명병기 사업' 추진으로 인해 많
은 역이 일정 기간 광고비를 낸 기관, 업체명과 함께 표
기된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의 역 이름이 '강동성심병원
'과 함께 표기되고,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의 역명이 '서울
문화예술대'와 같이 표기된다[2]. 2호선의 경우 가로 
40cm, 세로 24cm인 객실 안내표시기 화면의 80%가량
이 광고로 채워지면서 운행정보는 화면 하단에 한 줄 자
막으로만 띄워졌다[3]. 또한 다음 정거장을 알려야 하는 

안내전광판이 고장 또는 시스템 오류로 다른 정거장을 
알리는 경우도 발견돼 지하철 이용 시민이 엉뚱한 곳에
서 내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4].

이러한 지적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8년 9월 
말 서울 2호선의 지하철 안내전광판의 디자인을 새롭게 
교체했다[3]. 객실별 혼잡도와 환승 통로 위치 등의 화면 
디자인을 추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지
만, 신형 전동차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수도권 지하철은 현재 1~9호선을 운영 중이
며 지하철 내 모니터의 위치와 형태가 제각각이라 혼란
스러운 데다 대다수가 광고 노출에 집중돼 있어 승객들
이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기가 불편했다[5].

이처럼 지하철 안내전광판에 과도한 광고 배치는 서울
교통공사의 만성적자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수익 구조
상 현재 운임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중교통 
요금으로 인한 자체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6]. 그러나 
재정난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등 방만한 경형, 무리한 건
설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 운송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
이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 광고비가 핵심이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한다[7].

지하철 객실 내 안내전광판은 이용객에게 정보전달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현재 제각각 다른 안내전광판과 광
고판으로 둔갑한 모습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
다. 

2.2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미국의 건축가이자 유니버설 디자

인 센터의 소장이었던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람들의 다
양성을 포용하는 디자인으로 나이, 신체, 성별, 국적, 질
병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정보·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8]. 로널드 메이스의 정
의 따르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건물이나 시설, 제품에 
추가 비용 없이, 혹은 최저 비용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능적이고 매력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다[9].

다음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7대 원칙이다. 이는 유니버
설 디자인 여부를 가려내고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누구라도 차별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도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사용자의 경험·지식과 관계없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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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직관적 사용
(simple, intuitive use)', 이용정보가 간단하고, 여러 전
달 수단을 통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오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 적은 신체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여유 있
는 공간의 확보(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가 있다[10]. 

유니버설 디자인 7대 원칙은 오늘날 많은 유니버설 디
자인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서 널리 활용
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대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상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11].

2.3 야마노테선의 안내전광판 사례
JR 동일본의 철도 노선인 야마노테선의 경우 도카이

도 본선의 일부 및 도호쿠 본선의 일부 구간을 따라 도쿄
도 구내에서 순환 운전을 한다. 야마노테선이 한 바퀴를 
도는 데에는 약 1시간이 걸리며, 급행 운행 없이 모든 열
차가 모든 역에 정차한다[12]. 서울의 2호선과 비슷하게 
도쿄 중심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신형 
전동차의 안내전광판은 야마노테선의 안내전광판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차별점이 있다면 일본 야마노테선
의 경우 다가올 역정보를 보여 주는 화면에서 다섯 개 노
선도를 보여 주며 해당 역 도착까지 소요 시간을 표기하
였다. 이는 장거리를 탑승하는 이용객에게 유의미한 정보
가 될 거라 생각된다.

2.4 도쿄메트로 승강장 행선 안내전광판 사례
정회준, 고영준(2017)에 따르면, 일본은 전철 운영회

사 및 노선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통일적인 정보 구성을 지닌다[13]. 열차의 발차 정보에 
따라 2단 배치와 고정된 정보 영역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승강장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익숙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열차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영역을 크게 차지하
였고, 아이콘과 색상 대비, 깜박거리는 점멸 효과 등 다
양한 정보 표현 방식을 통해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의 특
성을 배려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처럼 지하철은 공공의 
공간이므로 다양한 이용자 및 교통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이 설계되어야 하며 LED, LCD와 같은 안내전광판은 크
기와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정보 표현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시장치의 특성을 고려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14].

3. 연구 범위 및 방법
3.1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 
간 서울 시내 출퇴근 시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 
10대부터 60대까지 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하
였다. 연구는 기존 안내전광판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안내전광판 디자인을 항목별로 나누어 시안으로 제시하
여 평가 항목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조사하였다. 평가 
항목은 유니버설 디자인 평가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3.2 안내전광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안 제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안내전광판의 문제점들을 파악하

고 모든 사용자가 간결하고 정확한 정보인지를 할 수 있
도록 디자인 개선을 진행하였다. 개선안의 주된 목표는 
광고를 제거한 정지된 안내전광판 디자인에 사용자 입장
에서의 주요 정보를 넣어 정보전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기존 신형 전동차에서 사용 중인 안내전광판을 기초로 
재현하고 아직 두 개의 LCD 전광판이 적용된 열차가 적
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전광판이 하나일 경우에 맞추어 
디자인하였다. 전광판 화면은 언제 어느 때나 정보를 쉽
게 알아볼 수 있게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화면이어야 한
다고 생각되어 정지된 하나의 화면만 디자인하였다. 외국
어 표기의 경우, 화면 디자인 속 국문이 외국어 표기로 
바뀌어 한국어 화면 다음 외국어 화면이 나오는 방식으
로 가정하였다. 왼쪽 상단에 알기 쉬운 역 이름으로 열차 
방향을 표시하였고 환승역을 크게 표시하였다. 내릴 문 
위치와 노선도에 환승 구간을 표시하였다. 

Fig. 1은 개선된 안내전광판 디자인의 항목별 시안이
다. 설문지에서는 기존 신형 전동차 안내전광판과 새롭게 
제시된 안내전광판 시안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
도록 하였다.

3.3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용한 설문 항목
유니버설 디자인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간결성: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 직관성: 사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 
능력, 또한 집중력과 관계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3. 정보의 위계성: 정보의 레이아웃, 흐름이 중요한 순서
대로 정리되어 있는가? 4. 인지성: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가? 에 따라 총 4가지의 항목을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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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조사 모형은 배정연(2018)의 스포츠 의류 라벨 디
자인 제안 중 유니버설 평가 항목을 재구성한 것을 참조
하였다[15].

Fig. 1. Itemized guide board design draft

4. 연구 결과
4.1 설문 분석 결과

피실험자들은 간결성, 직관성 면에서 시안 5 > 시안 1 
> 시안 7 > 시안 3 순으로 같은 평균 순위를 나타내었다. 
정보의 위계성 면에서는 시안 7 > 시안 5 > 시안 1 > 시
안 3 순으로 평균 순위를 나타내었다. 인지성 면에서는 
시안 5 > 시안 7 > 시안 1 > 시안 3 순으로 평균 순위를 
나타내었다. 전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시안 5로 
조사되었으며 제시된 시안들은 기존 안내전광판과 비교
해 선호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제시된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를 선택
한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많은 정보로 인해 기존 노선도
가 작아졌다는 지적이 있으며 지하철 안내 방송과 겹치
는 정보는 빼내어 더욱 전광판에 알맞은 정보들로 채워
지길 제시했다. 또한, 역 번호 표기는 내국인에겐 중요성
이 덜할지 몰라도 외국인의 경우 역 고유번호를 이용해 

위치를 알아가는 경우가 많아 중요성을 권고했다. 
지하철 열차 내 안내전광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정보는 정차역 정보와 내릴 문 위치, 환승역 정보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기존 안내전광판이 불편한 이유
로 과한 광고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추가로 역정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화면
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도착역이 띄워진 
화면 대기 시간이 짧아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현
재 위치에 대한 정보 화면도 한참 뒤에서야 나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화면을 한참 봐야 해서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Fig. 3. Results of important information investigation 
in the guide board 

5. 결론
본 연구자는 현재 지하철 객실 내 안내전광판의 갖가

지 다른 화면 디자인에 대해 한 가지 통일된 화면 디자인
이 필요하며 지나친 광고 도배, 잦은 화면 전환으로 주요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정지된 화면에
서 명확하고 중요한 정보들만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안

Fig. 2. Results of the guide board draf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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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광판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항목에 따른 디자
인 시안 여덟 가지를 제안하며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안내전광판 내 광고는 제한되어야 한다. 실제로 
피실험자 67명 중 상당수가 안내전광판의 지나친 광고 
도배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광고로 인한 불필요한 정보 과다를 꼽았다. 서
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안내전광판 내 광고 설치를 하였지만, 운행정보를 
전달하는 안내전광판에 광고 도배를 하는 것은 주요 기
능을 해치며 주객이 전도된 현상으로 우선적으로 안내전
광판에 광고를 제한해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안내전광판에 주요 정보들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이용객들은 안내전광판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불필요한 화면 전환을 한참 기다려야 한다. 
안내전광판의 위치는 내릴 문 위, 객실 중앙 등 열차마다 
다양한 곳에 배치되어 있어 각도에 따라 이용객들이 보
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출퇴근 시간의 경우 서 있는 
위치에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많다. 그럴수록 어느 상
황에서나 보기 쉽게 주요 정보를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
선 고정된 위치에 항상 정확한 정보 표기를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셋째, 이용객들은 안내전광판에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
하지 않다. 연구 결과 피실험자들은 안내전광판 속 많은 
노선과 방면, 주변 건물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고 정
차역과 내릴 문 위치 그리고 빠른 인지성을 가장 필요로 
했다. 현재 안내전광판은 광고와 화면 전환, 그리고 여러 
번의 외국어 표기 등으로 인해 이용 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안내전광판에 객차별 혼잡도와 계단 위치 등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주요 
정보에 대한 인지성 향상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내전광판 속 정보들을 더욱 간소화하
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가 읽기 쉬운 디자인이 마련되어
야 한다. 

지하철은 시민에게 출퇴근 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
요한 교통수단이다. 많은 이용객이 각지에서 이동하기 위
해 지하철을 여러 번 환승해 타기도 하는 만큼 안내전광
판 디자인은 통일되고 정보가 읽기 쉬워야 한다. 매일 수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차 역 때문에 정차 역을 혼동
하여 회사 출근 시간을 늦는 일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마련된 개선점을 통해 보완된 화면 디자인이 제시된다면 
이용객들은 혼란 없이 인지하기 쉬운 안내전광판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내전광판에 화면 구성에 대해 집중하

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호선 신형 전동차의 안내
전광판을 대상으로만 연구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안에서는 역 고유번호 표기 위치
에 도착 소요 시간을 표기하여 두 항목에 대한 선택지를 
주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두 정보의 표기 위치를 분리
하여 역 고유번호와 도착 소요 시간을 모두 표기해 두 정
보의 중요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후속 연
구를 통해 더 다양한 안내전광판의 사례를 조사해서 지
하철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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